
[1] <야간기도>나 <아침기도>에 대해서는 시편들의 순서를 이미 배정했으니, 이

제 다음 시간경들에 대해서 보기로 하자.

[2] <제1시기도>는 세 개의 시편들을 각각 떼어서 외우고, 하나의 <영광송>만 하

지 말 것이다. 시편들을 시작하기 전에, [3] “주여 어서 오사 나를 도우소서” 하는 

계응송을 한 후에 그 시간경의 찬미가를 할 것이다. [4] 세 개의 시편들을 다 외

운 후 에는 하나의 독서를 하고, 계응송과 <기리에 엘레이손>과 마침기도를 바칠 

것이다.

[5] <제3시기도>, <제6시기도>, <제9시기도>에도 같은 순서대로 기도를 바칠 것

이니, 즉 계응송, 해당하는 시간경의 찬미가, 세 개의 시편들, 독서와 계응송, <기

리에 엘레이손>과 마침기도를 바칠 것이다. [6] 만일 공동체가 크면 후렴과 함께 

할 것이며, 만일 작다면 바로 시편을 외울 것이다.

[7] 그러나 <저녁기도>에는 네 개의 시편들을 후렴과 함께 할 것이다. [8] 이 시

편들을 (외운) 후에 독서를 낭독할 것이며, 이 어서 응송과 <암브로시우스의 찬미

가>와 계응송과 복음성서에서 나온 노래와 <탄원의 기도>와 <주의 기도>를 하

고 끝마칠 것이다.

[9] <끝기도>는 세 개의 시편들을 외움으로써 끝낼 것이며, 이 시편들은 후렴 없

이 이어서 외울 것이다. [10] 그 다음 이 시간 경에 해당하는 찬미가와, 하나의 독

서와, 계응송과 <기리에 엘레이손>과 강복을 하고 끝마칠 것이다.


